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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면담자의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동이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회상 보고 정확

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치과 진료가 예약되어 있는 만 5-10세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면담자의 태도(지지적 vs. 비지지적)와 그림 그리기 활동 여부에 따른 아동 기억의 

정확성과 기질적 특성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는 개방

형 질문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 보고를 향상시켰다. 또한 구두 보고만 있었던 조건에 비해 

그림 그리기 기회가 제공된 조건에서 아동의 자발적 보고가 많았다. 한편 아동의 연령을 고

려한 경우 나이든 아동 보다 어린 아동의 기억이 면담자의 태도 특성과 그리기 활동 여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고려한 경우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동이 아동의 기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특히 수줍음 경향

성이 높은 아동에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 아동이나 기질적

으로 수줍음이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에서 면담자 태도의 중요성과 그리기 활동과 

같은 부가적 도구의 활용 가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 기억, 면담자 태도, 그리기 활동, 아동 기질, 부가적 면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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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5년 대검찰청 보고에 따르면 아동, 청소

년 대상의 성폭력 범죄가 10년 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평균 약 1067건이 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처럼 아동 범죄 사건은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건의 특성상 물리적인 

증거가 남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매우 밀

접한 관계에 있거나 피해 아동이 사건의 정황

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

아 신고와 증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

다(Malloy, Lamb, & Katz, 2011). 따라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은 정확하고 세밀

한 정보의 수집과 정황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김태경, 이영호, 2010).

국외에서는 1980년대부터 아동 진술과 관련

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는 

바람직한 면담 방식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

다(Poole & Dickinson, 2013). 우수한 라포 형성, 

의사소통 규칙에 대한 연습, 서술적 보고 훈

련의 필요성, 개방형 질문의 사용을 강조하는 

NICHD(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프로토콜과 같은 구조화

된 면담은 아동 진술의 정확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Malloy et al.,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대화 상황과 달리 정교한 의사소통과

(Lamb, La Rooy, Malloy, & Katz, 2011), 낯선 상

황이 유발하는 부정적 정서의 조절까지(Pipe, 

Lamb, Orbach, & Cederborg, 2007) 요구하는 조

사 면담에 반응하는 것은 아동의 입장에서 어

려운 과제이다(Otgaar, Howe, Brackmann, & 

Smeets, 2016). 따라서 회상 보고에 필요한 인

지적 자원들을 아동이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서는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환경이 우선될 필

요가 있다(곽금주, 김연수, 이승진, 2015). 그런 

측면에서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나 그림 그리

기와 같은 부가적 도구의 사용은 낯설고 생소

한 면담 상황을 아동이 편안하게 인식하도록 

하여 아동 친화적인 면담 환경을 조성하고 이

는 곧 아동의 진술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ershkowitz, 2011).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면담은 모순되

는 두 관점의 통합을 요구한다. 수사의 궁극

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세부 

정보들을 아동으로부터 최대한 확보해야 함과 

동시에 면담 과정이나 면담 종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 트라우마로부터 아동을 보호

해야 하기 때문이다(Katz, 2013). 따라서 불안

이나 죄책감 등의 부정적 정서 유발 없이 아

동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면담 질문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면담의 환경적 요인 중

에서도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능동적 경청

이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berts & Taylor, 

1993). 면담자가 라포 형성 없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제공한 경우 아동은 면담에 응하는 것 

자체를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이

러한 인식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보고에도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ttam(1992)

은 면담자의 비지지적인 태도가 아동으로 하

여금 면담 장소에 고립되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제공하고 면담자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또

한 Westcott과 Davies(1996)에서도 만 6-18세의 

경우 면담자가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고 응답

을 재촉하는 경우 아동은 자신이 하찮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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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처럼 느끼거나 면담이 지루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반면 Roberts와 Talyor(1993)의 연구에

서는 개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경우 아동이 면담 과정을 긍정적으

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아동으로부터 최대한 풍부하고 신뢰

로운 보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서

적 안정을 보호하는 면담 전략이 필요하며 이

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 면담은 정보 회상을 위한 인지적 능력

과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적 능력을 일차적으

로 요구한다(Lamb et al., 2011).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의 경우, 사회 정서적 요

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 

상태는 회상의 정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Pipe et al., 2007). 이러한 아동의 특성을 감안

하여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해 주고 정

확한 진술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가적 

도구의 유형과 그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꾸

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부가적인 도구의 예로

는 해부학적 인형, 인체 모형도(Human body 

drawing), 그림 그리기 등이 있는데 미국의 경

우에는 특히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사건에서 

그림 그리기 활동이 면담의 도구로 빈번하게 

사용된다(Katz, & Hamama, 2013). 그림 그리

기활동은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면담 환경을 

조성하여 낯선 환경에 대한 아동의 스트레스

를 완화시켜줌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향상

시킨다는 것이다(Katz, Barnetz, & Hershkowitz, 

2014).

그림 그리기는 수백 년간 자기 표현의 도구

로서 역할을 해왔다(Guttmann & Regev, 2004). 

생후 12개월쯤 되면 아동은 이미 종이와 크레

용 사용에 노출되어 낙서를 시작하고, 자신의 

감정, 생각을 표현하는 대체 언어로 그림 그

리기를 사용한다(Moschini, 2005). Malchiodi(1998)

은 그림 그리기가 아동의 감정과 대인 관계 

방식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아동이 언

어적으로 표현 불가능한 것을 표현하도록 돕

는다고 보았다. 유사한 맥락에서 기억 연구자

들도 인지적 혹은 정서적인 이유로 언어적 표

현에 한계가 있는 아동 면담 시 회상을 돕는 

도구로써 그림 그리기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Katz & Hershkowitz, 2010). 연구 결과, 그림 그

리기가 가능했던 그룹의 아동이 언어적 보고

만이 가능했던 그룹보다 더 정확하고 완전한 

보고를 하였다(Butler, Gross, & Hayne, 1995). 이

후 후속 연구에서도 이상적인 면담 상황, 즉 

개방형 질문이 제공되고 암시적인 질문이 없

는 면담에서 그림 그리기 활동은 아동의 기억

을 왜곡시키지 않고 정확한 회상 보고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almon, Roncolato, 

& Gleitzman, 2003).

아동 면담에서 그림 그리기란 ‘그림을 그리

고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아

동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다. 

이 때 면담자는 아동의 언어에 초점을 두며 

그림의 내용은 해석에서 제외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그림 그리기의 효과는 다양

한 기제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 설

명은 그림 그리기가 아동으로 하여금 자발적

으로 사건과 관련된 기억의 단서들을 생산하

여 외부의 개입으로 인한 간섭 오류를 낮춘다

는 것이다. 또한 그림 그리기는 면담 시 아동

의 초점을 낯선 면담자로부터 그림 그리기로 

옮겨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신의 기억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Brown, 

2011). Cohen-Liebman(1999)은 그림 그리기를 사

용하여 스트레스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아동에게 의사소통의 통제권을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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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Silver(2001)도 그림 그리기가 아동이 

폭로하기 어려운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돕

는 신뢰로운 도구이며, 아동이 스스로 회상 

단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기억을 조직화하

여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

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돕는다고 보았다. 실

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의 효과

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Katz & Hershkowitz, 

2010). 이 연구에서는 4-14세의 (성)학대 피해 

아동 125명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유무를 

조작하고 개방형 질문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그림 그리기 집단의 아동이 비교 집

단의 아동에 비해 수사 사건의 정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인물, 행동, 시간, 장소 등에 관

한 세부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또한 아

동의 성별, 사건의 유형, 피해 시점으로부터 

면담까지 지연된 시간과 무관하게 그림 그리

기 활동이 정확한 진술의 양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그리기는 개방형 

질문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아동으로부터 더

욱 풍부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즉 그림 그리기가 개방형 질문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아동은 오류 없이 정확히 보고

한 양이 두 배(Weinle, 2002; Wesson & Salmon, 

2001), 혹은 세 배까지도 증가하였다(Drucker et 

al. 1997).

그러나 그림 그리기의 사용이 아동의 회상 

보고 양의 증가와 더불어 오류도 상승시킨다

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예컨대, Davison과 

Thomas(2001)의 연구에서는 그림 그리기가 아

동의 자발적 회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특정 사

물의 이름이나 단어를 회상해 내는 방법으로

써는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이는 무엇이 사

실이고 거짓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

담자가 아동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안내함으로

써 아동은 거짓 정보를 사실로 인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Strange, Garry와 Sutherland 

(2003)는 아동에게 거짓 사건을 그리도록 하였

을 때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때에 비해 그 사

건을 실제 사건으로 잘못 보고하는 비율이 높

아짐을 보여주었다. Otgaar 등(2016)의 연구에

서도 복잡한 사건에 대한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고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했을 

때 언어적 보고만 했을 때보다 보고의 양은 

증가하였지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

한 정보까지 추가하는 오류가 발생해 전반적

으로는 그림 그리기가 회상 보고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한편 

Bruck, Melnyk 과 Ceci(2000)는 학령전기 아동들

에게(3-6세) 마술 공연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사실과 거짓 정보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아동들에게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언어로 보

고하도록 하였는데, 그림 그리기로 보고한 아

동이 언어적 보고만 한 아동보다 사건 관련 

정보들을 더 잘 기억하기도 하지만 실제 일어

난 사건과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는 능

력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림 그리기

가 오정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 중 일부는 그림 그리기 과정이 면담 

도중이 아닌 면담 전에 연습 과제처럼 주어져 

절차적인 부분에서 기존의 그림 그리기의 효

과를 검증한 연구들과 차이가 있고 보고 대상

이 마술 공연과 같은 것으로 부정적 정서가 

실제 유발되는 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여 면담 과정 중 그리

기 활동이 아동의 회상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그림 그리기의 효과가 아동의 출처 

감찰 능력이나 표상 능력과 같은 아동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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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도 있다(Bruck et al., 

2000; Salmon, 2001). 아동의 출처 감찰 능력이 

우수하거나 아동이 그린 그림이 얼마나 실제

를 잘 표상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이 우수

한 아동의 경우 그림 그리기로부터 긍정적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출처 감찰이나 표상 

능력이 불안정한 만 3-5세 아동의 경우 그리

기의 긍정적 효과는 적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아동의 인지적 능력 이외에도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그림 그리기의 효과는 상이할 수 

있다. 아동의 기질적 특성 중에서도 수줍음 

정도의 개인차는 사회 정서적 맥락의 영향이 

큰 조사 면담에서 라포 형성, 주의 집중, 보조

도구 활용 등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데 유용

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기억 회상 시 진술을 

꺼려하거나 어려워하는 아동에게서 면담자의 

태도나 그림 그리기 활동의 효과를 스트레스

적 사건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동은 아동의 자발적 보고와 면담자의 암시

적 질문에 대한 저항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동이 아동 기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나

이든 아동보다 어린 아동에게 클 것이다.

셋째,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동은 아동 기억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기

질적 특성, 특히 아동의 수줍음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참여자

서울에 소재한 소아 치과에 일반 진료가 예

약된 100명의 만 5-10세의 아동들(평균 = 

92.25개월, 표준편차 = 13.78, 범위 = 72-130

개월, 남아: 52명, 여아: 48명)이 참여하였다. 

참여 아동이 받은 진료는 충치 34명, 발치 30

명, 실란트 36명이었다. 치과에 아동을 동반한 

주양육자(어머니: 84명, 아버지: 11명, 할머니: 

4명, 할아버지: 1명)의 학력을 조사한 바에 따

르면 고졸(12.9%), 대졸(51.8%), 대졸이상(9.4%), 

무응답(25.9%)으로 나타나 평균 대졸 이상의 

교육 수준을 지닌 부모로 평가되었다.

연구 도구 및 절차

실험자가 직접 부모와 아동에게 연구의 목

적과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부모와 아동

의 자발적인 서면 및 구두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동이 진료를 

받는 동안 부모는 아동의 이름, 성별, 연령, 

과거 치과 진료의 경험(횟수, 진료 시 통증의 

정도, 진료 유형, 진료 장소)등에 대한 정보에 

답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아동은 평균 22

분(M = 22.15분, SD = 3.15, 최소: 5분, 최대: 

40분)에 걸친 진료 받고 10여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기억 면담을 받았다.

기억 면담

모든 면담은 NICHD 프로토콜(Lamb et al., 

2008, 2011)에 따라 진행되었다. 우선 면담자 

소개를 시작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 규칙(예: 

진실 말하기, 면담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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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해 주기,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도입 단계를 거쳤다.

그림 그리기 집단의 경우 본격적인 면담 시

작 전 그리기 도구(스케치북, 연필, 지우개)가 

주어졌다. 개방형 질문이 제공되기 전에 면담

자는 아동에게 “진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지를 먼저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겠니. 그 후

에 이야기를 계속할게”라는 지시를 전달하였

다. 10분가량의 시간을 주어 진료 경험에 대

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고, 이러한 과정 중 

면담자는 ‘음’이나 아동의 말을 반복하는 것

(아~ 그랬어?)이외에는 언어적인 촉진을 제한

하였다. 아동이 그림을 완성한 후 면담자는 

“너가 그린 그림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니”라

는 개방형 질문을 제공하였다. 이후 프로토콜 

절차에 따라 반개방형 질문(무엇을, 어떻게, 

형태의 질문)과 네/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선택형 질문을 제공하였다(부록 참조). 면담자

는 아동의 그림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관적인 

해석도 하지 않으며 오직 아동이 언어적으로 

보고한 내용만을 평가하였다. 또한 면담 도입

부에 아동이 이미 보고한 내용에 관한 것이 

재질문 될 수 있음에 대하여 아동에게 알려주

었다. 아동의 응답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질문을 제공하기 위함

이니 이전 응답을 변경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

주었다. 

그리기 활동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나 면담자와 언어적 상

호작용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전체 면담 시

간이 동일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기 활동이 제

공되지 않는 집단에서는 개방형 질문에 아동

이 답하는 시간을 충분히 더 제공하였다. 그

러나 아동이 개방형 질문에 자발적으로 반응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기 활동 여

부에 따라 전체 면담 시간은 차이가 발생하였

다. 그리기 활동 제공 집단의 전체 면담 시간

은 평균 21분(M = 21.76분, SD = 1.62, 최소: 

19분, 최대: 25분) 이고 그리기 활동이 제공되

지 않은 집단의 전체 면담 시간은 평균 18분

(M = 20.58분, SD = 2.12, 최소: 17분, 최대: 

25분) 이었다.

최종적으로 기억 면담을 종료하기 전 면담

자는 아동이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로 돌아

오는 데 도움이 되도록 대화의 내용을 중립적

인 주제로 전환하여 아동과 자유롭게 대화한 

뒤 면담을 종료하였다(예: “이제 병원을 나서

면 엄마와 무엇을 할거니?”). 이 부분은 최종 

면담 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면담자의 태도

본 연구에서 면담자의 태도 조작은 NICHD 

프로토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되었다. 

면담자의 태도는 면담자의 복장, 의사소통 방

식(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 아동의 이름을 

불러주는 유무, 아동 응답에 대한 고개 끄덕

임 유무, 아동과 면담자의 신체적 거리에 따

라 조작이 이루어졌다(Davis & Bottoms 2002).

지지적 면담에서 면담자는 분홍색 옷을 입

고 아동이 앉은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아동

과 면담자가 마주보지 않고 가까이에 자리해 

아동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아

동의 언어적 반응에 고개를 끄덕이고 지속적

으로 눈맞춤과 미소를 제공하였으며 아동의 

이름을 자주 불러 주었다(예; 00이는 그랬구

나, 00이는 그런 경험을 했구나 등”). 반면, 비

지지적인 면담에서 면담자는 검은색 정장 차

림에 경직된 태도로 면담 진행을 위한 필수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는 아동과 불필요

한 대화는 하지 않고 아동을 향한 언어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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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표현을 최소화하고 단순화 하였다. 책

상을 앞에 두고 아동과 마주 보고 앉았으며 

아동의 반응에 고개 끄덕임을 피드백으로 제

공하지 않았으며 아동과의 눈맞춤과 미소 제

공을 최소화하였다.

면담자 태도에 대한 아동의 인식은 면담 종

결 후 또 다른 실험자가 아동에게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상 질문은 아주 간단한 문항으로 제시하

였다(부록 참조). 이 때 실험자는 아동에게 이

전 면담자가 아동의 답변을 알 수 없음을 명

확히 전달하였고 다음 면담에 응하는 친구를 

위해 정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모든 질문은 5점 척도이며 아동 응답의 평균

이 면담자의 태도 점수로 산출되었다. 아동들

이 글 보다 그림을 더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

여 모든 아동들에게 온도계 그림을 보여주며 

자신이 면담 시 느낀 편안함 정도와 선생님의 

반응(미소, 고개 끄덕임)에 해당되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도록 하였다(visual analogue 

scale; Marsac, 2008). 면담을 직접 시행한 면담

자도 아동의 응답 망설임 혹은 적극성 정도 

등 면담자가 관찰한 아동의 반응에 비추어 면

담자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평가하도록 하였

다. 면담자 태도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

인한 결과, 연령에 무관하게 지지적 태도의 

면담을 받은 아동이 비지지적 태도의 면담을 

받은 아동보다 면담자를 우호적으로 평가하였

다, 지지적 면담; M(SD) = 4.44(.54), 비지지적 

면담; M(SD) = 2.88(.10), F(1, 98) = 143.33, p 

< .01.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은 Putnam과 Rothbart(2006)의 

아동 행동 설문지의 축약본(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short version, 총 36문항)을 통해 

평가되었다. 이 설문지는 만 3-12세 아동의 부

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평소 아동의 

행동적 특성에 대한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에 이르기까지 7점 

척도를 이용해 응답하고, 아동과 무관한 내용

의 질문에는 ‘해당되지 않음’에 체크할 수 있

다. 이 설문지는 아동의 특성을 다방면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활동 수준, 높

연령 실험 조건 아동 수(N) 합계(N)

어린 아동

(만 5-7세)

그리기활동 O / 지지적 12

50
그리기활동 O / 비지지적 13

그리기활동 X / 지지적 12

그리기활동 X / 비지지적 13

나이든 아동

(만 8-10세)

그리기활동 O / 지지적 13

50
그리기활동 O / 비지지적 12

그리기활동 X / 지지적 13

그리기활동 X / 비지지적 12

합계 100 100

표 1. 연령과 그리기 활동 여부 및 면담자의 태도에 따른 아동 참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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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도의 즐거움 추구 경향성, 충동, 수줍음, 

화, 불안, 두려움, 슬픔, 안정성, 주의집중, 억

제적 통제, 낮은 강도의 즐거움 추구 경향성, 

지각적 민감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수줍음’ 문

항은 새로움 혹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아동

의 접근 경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 아

이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주변 사람에게도 

때때로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보인다’, ‘거의 대

부분의 사람과 편안하게 지낸다(역코딩)’, ‘새

로운 사람들 주변에서 매우 수줍게 행동한다’ 

이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문항의 평균을 

아동의 수줍음 점수로 산출하였고 평균 점수

의 범위는 1~7점이다.

참여 아동의 연령과 그리기 활동 여부 및 

면담자의 태도에 따른 각 그룹의 참여자 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코딩

면담의 전 단계를 전사하고 그 자료를 바

탕으로 질문 유형에 따른 아동의 중 정확하

게 반응한 수만을 수량화 하였다. 이는 

Yuille와 Cutshall(1986, 1989)이 최초로 개발하

고 Lamb 등(1996)이 정교화한 코딩 방식이다. 

회상된 정보의 수는 처음 언급되고 그 응답이 

정확한 경우에만 처리되었고 아동이 반복하여 

언급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계산되지 않았

다. 아동이 정확하게 응답한 항목 중에서 개

방형 질문(1문항, 예: “치과 진료에 대해 기억

나는 것을 모두 말해줘”)에 반응한 정확한 정

보와 반개방형 질문(15문항)에 반응한 정확한 

정보는 ‘자유 회상’ 으로 코딩되었다. 한편, 진

료 시 발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네/ 아니오 

선택형 질문 즉, 암시적 정보적 질문(10문항)

에 아동이 ‘네’라고 잘못 응답한 경우 ‘오정보’

로 코딩되었다. 진료 시 발생한 사항에 대한 

네/아니오 선택형 질문 즉 암시적 정보가 포

함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아동의 정확한 반응

은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로 고려되지 않았

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 사용된 종속 변수는 

자유 회상과 오정보이다. 자유 회상 점수는 

개방형 질문과 반개방형 질문에 정확하게 응

답한 수에서 해당 질문 유형의 전체 질문 수 

로 나눈 평균값이다. 오정보는 아동이 ‘네’라고 

잘못 응답한 수에서 해당 질문의 전체 질문 

수로 나눈 평균값이다. 자유 회상 점수가 높

다는 것은 아동이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과 반

개방형 질문에 정확하게 보고한 정보가 많다

는 것이고 오정보 점수가 높다는 것은 암시적 

질문에 ‘네’라고 잘못 응답한 수가 많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 회상 점수는 높을

수록 오정보 점수는 낮을수록 아동의 기억 정

확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

료 처리 방식은 유사한 맥락에서 아동의 회상 

보고 정확성을 살펴본 Baker-Ward 등(2015)의 

연구 방법을 따랐다.

아동의 면담 자료는 본 실험에 참여하지 않

은 두 명의 연구원이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코딩을 진행하였고 평정자 간의 내적 일치도

는 자유 회상 .90, 오정보 .95(ps < .05)로 확보

되었다.

분석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

램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참여 아동의 연령, 

성별, 부모 관계 등의 변인들과 관련하여 빈

도 분석을 사용하여 아동 기억 정확성에 차이

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성



이승진․김호영 / 면담자의 태도 특성 및 그림 그리기 활동이 아동의 기억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중심으로

- 47 -

별, 부모의 학력 등은 아동 기억 정확성(자유 

회상과 오정보 반응)과 유의한 관계성을 보이

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그리기 활동 여부와 

면담자의 태도 영향이 아동 기억 정확성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아동의 수줍음의 정도에 따라 그리

기 활동 여부와 면담자의 태도가 아동 기억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도 변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 및 해석

그리기 활동 여부와 면담자의 태도 영향이 

아동 기억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연령(나이 

든 아동 vs. 어린 아동), 그리기 활동 여부, 면

담자 태도 조작에 따른 3원 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유 회상, F(2, 92) = .15, 

오정보 반응, F(2, 92) = .20, ps >. 05. 그러나 

각 요인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동 기억에 대한 연령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나이 든 아동의 자유 회상이 어린 아동

의 자유 회상보다 높았다, 만 8-10세, M(SD) 

= .55(.28); 만 5-7세, M(SD) = .28(.15), F(1, 98) 

= 79.33, p < .05. 참여 아동 만 5-10세 중 각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의 수가 균등하지 못하

고 만 6세 아동의 수와 만 9세 아동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되어 만 5세와 7세를 만 

6세 아동과 합하여 어린 아동으로, 만 8, 10세

를 만 9세 아동과 합하여 나이든 아동으로 분

류하였다. 한편, 암시적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 즉 오정보 반응은 어린 아동이 나이 든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만 8-10세, M(SD) 

= .08(1.20); 만 5-7세 M(SD) = .14(1.50), F(1, 

98) = 15.67, p < .05.

아동 기억에 대한 면담자 태도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면담자의 지지를 제공받은 아동

의 자유 회상이 비지지적 조건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적 조건, M(SD) = .49(.20); 비

지지적 조건: M(SD) = .33(.18), F(1, 98) = 

15.50, p < .01. 암시적 질문에 대한 아동의 오

정보 반응은 지지적 조건보다 비지지적 조건

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지적 조건, M(SD) = 

.08(.10); 비지지적 조건, M(SD) = .14(.05), 

.14(.15), F(1, 98) = 16.51, p < .01. 이는 면담

자 태도가 지지적일수록 아동의 회상 보고 정

확성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

한다(Davis & Bottoms, 2002).

아동 기억에 대한 그리기 활동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리기 활동이 제공된 집단이 

그리기 활동이 제공되지 않은 집단보다 자유 

회상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기 활동 유, M(SD) 

= .49(.19); 그리기 활동 무, M(SD) = .33(.20), 

F(1, 98) = 79.33, p < .01. 또한 그리기 활동

이 제공된 집단이 그리기 활동이 제공되지 않

은 집단보다 낮은 오반응을 보였다, 그리기 

활동 유, M(SD) = .10(.15); 그리기 활동 무, 

M(SD) = .13(.12), F(1, 98) = 5.73, p < .01. 이

는 선행 연구들과 일관되게 스트레스적 사건

회상 시 그리기 활동이 포함된 면담을 하였던 

아동이 그리기 활동 없이 구두 보고만 하였던 

아동보다 더 정확한 회상 보고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Katz et al., 2014). 아동의 그리기 

활동 여부와 면담자의 태도에 따른 연령별 아

동 기억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

였다.

본 연구는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림 그

리기 활동이 아동 기억 정확성에 미치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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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리

기 활동으로부터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는 아

동마다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아동의 기

질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아동 기억 간의 

관계성을 탐색해 보는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아동의 기질적 요인 중 낯선 사

람과의 대화를 회피하거나 수줍어하는 경향이 

높은 아동일수록 회상 보고의 정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줍음 정도와 아동의 자유 

회상 점수 간의 상관 계수, r = -.37, p < .01; 

수줍음 정도와 아동의 오정보 반응 간의 상관 

계수 r = .47, p < .01). 이와 같은 결과를 바

탕으로 아동의 수줍음에 대한 중앙치 점수를 

살펴보고 그 기준으로｛4.35, M(SD) = 4.17 

(1.11), range: 1-7｝수줍음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으로 구분하였다.

자유 회상의 경우, 면담자의 태도와 그리기 

자유 회상 오정보

그리기 활동 여부

O X O X

연령 면담자의 태도 M(SD)

만 5-7세

지지적 면담 .45(.09) .30(.16) .08(.03) .12(.08)

비지지적 면담 .24(.06) .10(.09) .16(.10) .20(.05)

합계 .35(.12) .20(.13) .12(.12) .16(.10)

만 8-10세

지지적 면담 .71(.23) .50(.18) .04(.05) .08(.05)

비지지적 면담 .55(.22) .41(.10) .09(.07) .10(.05)

합계 .63(.25) .46(.14). .07(.09) .09(.06)

총합

지지적 면담 .58(.16) .40(.13) .06(.08) .10(.05)

비지지적 면담 .40(.14) .26(.18) .13(.12) .15(.10)

합계 .49(.19) .33(.20) .10(.15) .13(.12)

표 2. 그리기 활동 및 면담자의 태도 여부에 따른 아동 기억 정확성의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림 1. 수줍음 경향과 면담자 태도 및 그리기 활동

유무에 따른 자유 회상

그림 2. 수줍음 경향과 면담자 태도 및 그리기 활동

유무에 따른 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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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여부, 아동의 수줍음 정도를 포함한 3원 

변량 분석에서 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줍음이 높은 아동의 경우 

면담자의 태도에 따른 자유 회상의 차이가 유

의미하였고, F(1, 49) = 11.99, p < .01, η = 

.45, 그리기 활동 여부에 따른 자유 회상의 차

이도 유의미하였다 F(1, 49) = 20.04, p < .01, 

η = .54. 즉 수줍음이 높은 아동의 경우 면담

자의 태도와 그리기 활동 모두가 아동의 자발

적 보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수줍음이 낮은 아동의 경우 그리

기 활동 여부에 따른 자유 회상의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고, F(1, 49) = 1.85, p > .05, η= 

.19, 면담자의 태도에 따른 자유 회상의 차이

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49) = 8.03, p < 

.01, η= .38. 즉 수줍음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자발적 보고에 있어 면담자의 태도

나 부가적 도구의 활용과 같은 면담의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오정보 반응의 경우 면담자의 

태도와 그리기 활동 여부, 아동의 수줍음 정

도를 포함한 3원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

의한 상호 작용이 나타났다, F(1, 92) = 7.48, p 

<. 05.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줍

음의 정도에 따라 그리기 활동 여부와 면담자 

태도의 분산 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상호 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줍음이 낮은 

아동의 경우 면담자의 태도와 그리기 활동의 

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수줍음

이 높은 아동에게는 그리기 활동 여부와 면담

자 태도의 2원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 F(1, 46) = 6.07, p < .05. 수줍음이 높

은 아동의 경우 면담자 태도가 지지적인 조건

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정보에 대한 저

항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F(1, 49) = 5.08, p < 

.05, η = .31, 그러나 그리기 활동 여부에 따

　 자유회상 오정보

그리기 활동 여부 면담자의 태도

수줍음이

낮은 아동

수줍음이

높은 아동

수줍음이

낮은 아동

수줍음이

높은 아동

(n=50) (n=50) (n=50) (n=50)

M(SD)

그리기 활동 있음

지지적 0.65(.20) 0.51(.15) 0.04(.03) 0.09(.10)

비지지적 0.47(.24) 0.33(.20) 0.09(.03) 0.12(.40)

합계 0.56(.25) 0.42(.22) 0.07(.05) 0.11(.80)

그리기 활동 없음

지지적 0.50(.16) 0.40(.23) 0.07(.04) 0.10(.04)

비지지적 0.33(.15) 0.30(.22) 0.12(.05) 0.18(.05)

합계 0.42(.18) 0.35(.25) 0.10(.05) 0.14(.10)

총합

지지적 0.58(.24) 0.46(.25) 0.06(.05) 0.10(.15)

비지지적 0.40(.33) 0.32(.30) 0.11(.06) 0.15(.20)

합계 0.49(.50) 0.39(.56) 0.09(.08) 0.13(.22)

표 3. 그리기 활동 여부, 면담자 태도와 아동의 수줍음 정도에 따른 아동 기억의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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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오정보의 차이는 없었다, F(1, 49) = 2.05, p 

> .05, η = .20. 이는 그리기 활동이 오정보

를 생산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부분적으

로 지지하는 결과로 모든 아동에게 그리기 활

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수줍

음이 높은 아동에게 그와 같은 위험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기 활동 여부, 면담자의 지지 여부와 

아동의 수줍음의 정도에 따른 아동 기억의 평

균 및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신

뢰로운 진술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

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스트레스가 유

발되는 치과 진료가 예정된 만 5-10세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면담의 부가적 도구로서 

그림 그리기 활동과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가 

아동의 자발적 보고와 오정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림 그리기 

활동과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가 아동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수줍음 정도와도 유의

한 관계가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그림 그리기 활동과 면담자의 지

지적 태도와 같은 면담의 구조적 특성이 아동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아동의 수줍음 정도에 따른 차이도 발견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의 

자발적 보고를 최대화하고 암시적 정보에 대

한 오반응을 최소화해야 하는 조사 면담 맥락

에서 면담의 구조적 특성의 중요성을 재조명

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면담의 환경이 아동에게 긍

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아동의 자발적 진술

이 향상된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였다(Davis 

& Bottoms, 2002). 특히 수줍음이 많은 아동의 

경우 암시적 질문에 대한 저항에 있어 면담자

의 지지적 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줍음이 낮은 아동과 달리 수

줍음이 높은 아동의 경우 면담자가 지지적인 

태도로 의사소통 할 때에 암시적 정보에 잘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가 아동의 인지적 과제 수행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왔다(Hershkowitz, 2011). 예를 들어 지지적인 

면담 환경은 아동의 기억 정확성을 향상시키

며(Greenstock & Pipe, 1997), 암시적 반응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ornah & Memon, 

1996). Goodman 등(1991)은 미취학 아동의 경

우 지지적인 면담 시 자발적 보고의 양과 정

확성이 증가하는 것을 증명하였으며(Goodman 

et al., 1991), 이러한 경향성은 실제 학대 및 

성폭행 사건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성)

학대 수사와 관련된 현장 자료 조사에서도 면

담자의 지지적 태도가 제공될수록 아동으로부

터 사건 재구성에 도움이 되는 세부 정보의 

회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rshkowitz, 

2011). 이처럼 국외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

구들이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가 아동의 기억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사건을 통해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가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연령차도 검증되었다(Salmon, Bidrose, & Pipe, 

1995). 특히 어린 아동의 경우 나이든 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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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

동이 개방형 질문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 반응

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어

린 아동일수록 스트레스적 사건 경험 시 부정

적 정서를 크게 경험할 가능성과 면담자(성인)

와의 의사소통 시 면담자의 권위에 취약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낯선 면담자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의 효과는 나이든 아동

보다 클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연령과 무관하게 그림 그

리기 활동이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기억 정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그림 그리기의 긍정

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다. 

아동은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기억을 재검토

하고 회상에 필요한 단서를 찾고 그 단서들을 

토대로 관련 정황 및 당시의 심리 상태를 보

다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그림 

그리기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회상 

단서를 만들어 내는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다

(Hamama & Ronen, 2009). 어린 아동이 나이든 

아동보다 회상 보고의 정확성이 낮은 이유는 

어린 아동은 회상 과정에서 구체적 질문이나 

사건과 관련된 사진 등 인출 단서가 부재할 

시 정보 인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Gross & 

Hayne, 1998). 이러한 어린 아동의 인지적 한

계를 고려할 때 회상 단계에서의 그림 그리기

는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아동이 자발적으로 사건에 대한 절차적 기억

을 활성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Green, 

2003). 요약하면 면담 시 그리기 활동은 아동

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인출 단서를 유발하

는 것을 돕고 산발적으로 기억나는 정보들을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도와 정확한 진술

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Brown, 2011). 그

러나 본 연구진은 이와 같은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둔 설명보다도 정서적 측면에서 그리

기 활동이 갖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실제 조사 면담에서 아동은 이전에 이야기한 

적 없는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을 불러일으키

는 사건을 낯선 면담자에게 털어놓아야 한다

(Brown, 2011). 이 때 그림 그리기는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으로서 작

용할 수 있다. 실제로 12세의 피해 여아가 그

리기 활동 이후 “그 사람이 저에게 한 모든 

일을 그림으로 그린 후 저는 이젠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모든 것에 대해 물어보셔도 

돼요.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라고 이

야기한 바 있다(Katz & Hamama, 2013). 그림 

그리기 활동 전에 아동은 스트레스 대처 전략

을 사용하기에 무기력한 위치에 있지만 그림 

그리기 활동 이후에는 자신의 부정적 상태를 

즉시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

할 수 있는 통제를 지닌 위치로 전환하게 되

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Katz & Hamama, 

2013). 피해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사건의 

정황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타인, 특히 낯선 

성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실제 (성)폭

행 피해로 경험된 부정적 정서로 인해 폭로를 

꺼려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아동 면담 시 그리기 활동을 통한 아동의 정

서적 측면을 보듬어 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발견한 결과는 아동

의 수줍음 특성에 따라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

나 그리기 활동과 같은 면담의 구성적 측면이 

아동의 기억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줍음의 정도가 낮은 

아동과 달리 수줍음의 정도가 높은 아동의 경

우 개방형 질문에 대한 자발적 보고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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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리기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면

담자의 지지적 태도는 아동의 수줍음 정도와 

무관하게 자발적 보고의 정확성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그림 

그리기의 활동이 낯선 환경에서 아동의 부정

적 정서를 보듬어 주는 면담 전략이 될 수 있

다는 위의 해석을 지지해 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그림 그리기 활동

이 제공되는 경우 수줍음이 높은 아동은 면담

의 초점을 면담자로부터 그림 그리기로 옮겨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신의 기억을 탐색

할 수 있고 따라서 개방형 질문에 더 많은 정

보를 정확하게 보고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혹은 그림 그리기 활동이 제공된 경우 수

줍음이 높은 아동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면담 상황을 더욱 편안하게 지각하고 따라서 

개방형 질문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

한 두려움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 반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조사 면담 에서 수줍음이 많은 아동일수록 

면담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 줄

래/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 해 줄 수 있

겠니/ 그것에 대해 전부 이야기해 주렴/ 그 다

음에 무슨 일이 있었니/ 그 후엔 어떤 일이 

있었니’ 등의 질문을 반복적이고 단조롭게 고

집하기 보다는 아동에게 그림을 그려보는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자발적 보고를 증

가시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을 함의한다. 

한편 오정보의 경우, 수줍음이 낮은 아동과 

달리 수줍음의 높은 아동의 경우 면담자의 지

지적 태도에 따른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면담자의 태도에 

따른 암시적 질문에 대한 아동의 저항 정도가 

아동의 수줍음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수줍음이 높은 아동들은 

면담자의 암시적 질문에 ‘네’라는 응답으로 불

편하고 낯선 면담 상황을 신속하게 종결하려

는 동기가 더 강할 수 있다. 따라서 면담자가 

암시적이고 거짓된 정보를 포함한 질문을 제

공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기억을 신중하게 검

토해 보기 보다는 ‘네,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

요’라는 식의 거짓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줍음이 높은 아동일수록 면담

자가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보통

의 경우, 면담자는 아동이 경험한 사실에 대

한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암시적 질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한

다. 따라서 면담자가 암시적 질문을 최소화하

려는 의식적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앞

서 암시적 질문이 제공되더라도 아동이 잘 저

항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

와 그림 그리기 활동이 아동 기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지만 이 두 요인이 

독립적으로 아동 기억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기 보다 잠재적으로 혼합된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림 그리

기가 제공된 집단의 경우 면담자가 아동의 그

림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언어적으로 특

별히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아동이 그린 그림

에 대해 모두 말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아동

은 면담자가 아동이 그린 그림에 관심을 보였

고 이를 면담자의 따뜻하고 정서적인 태도로 

지각했을 수 있다. 연구 결과도 그림 그리기 

활동과 면담자의 지지가 모두 제공된 집단의 

아동의 자발적 보고 정확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그림 그리기 활동이 제공되더라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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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의 태도가 지지적이지 않은 경우 면담자

의 태도에 대한 아동의 인식에서 부정적인 평

가를 받았다. 따라서 그림 그리기 활동만으로 

아동이 면담자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였

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에서는 이 두 요인이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와 

그림 그리기 활동의 여부가 아동의 기억 정확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수

줍음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몇 가지 제

시하자면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연령이 고르

게 표집 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

여 낮은 연령과 높은 연령의 집단으로 구분하

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성인과 달리 아동은 

연령에 따른 기억차가 적지 않기 때문에 만 

5-7세와 만 8-10세를 각각 하나의 집단으로 보

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아마도 연령

별로 살펴본다면 면담자의 태도와 그림 그리

기 활동과 같은 면담의 구성적 요인이 아동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어린 아동의 경우 더 

명확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연구 윤리를 고려하여 아동이 경험하는 

부정적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유발

되는 치과 진료 상황을 선택하였지만 실제 범

죄 사건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의 강도나 

수준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후속 연구에서

는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개별 특성에 

따라 면담의 구성적 특성이 아동의 기억 정확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볼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범죄 사건을 경험한 피해 아동의 특성

은 사건의 특성만큼이나 다양하기에 아동의 

개별 특성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면담이 제

공될 필요가 있다. 비록 아동의 특성까지 사

전에 고려한 면담을 실시한다는 것이 현실적

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개방형 질문의 사용, 

면담자의 지지적 태도의 중요성, 다양한 부가

적 도구의 효용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

동의 수줍음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담자가 보다 지지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기

본적으로 구조화된 면담 프로토콜을 따르되 

짧은 시간이라도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 아

동의 자발적인 기억 회상을 촉진하는 노력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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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ion of the Effects of Interviewer’s Attitude

and Drawing Activities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Memory:

With a focus on Children’s Temperamental Trait

Lee, Seungjin                    Kim, Hoyoung

                  Sang-Huh College                Forensic Science Division 1

                  Konkuk University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explore the effects of structural features of interviews, such 

as interviewer’s attitude and drawing activities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recall. To this end, the 

accuracy of memory recalls by 100 children of age 5-10 who had pediatric dentistry appointments was 

assessed by controlling their age, interviewer’s attitude (supportive vs. unsupportive), and whether or not 

they were given a chance to draw their experiences during the interview. The findings indicated that 

interviewer’s supportive attitude and drawing activity had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recall. More 

specifically, children assigned to a supportive interviewer group showed higher accuracy and less error 

than children assigned to an unsupportive interviewer group. Furthermore, children who were given the 

chance of drawing provided more accurate free recall than those who were only allowed oral reporting. 

These results were especially heightened among children who exhibited a higher tendency of shyness. In 

addition, compared to older children, younger children were found to be relatively more influenced by 

the interviewer’s attitude and drawing activ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the 

significance of interviewer’s supportive communication as well as the usefulness of drawing as one of the 

supplementary tools during investigative interviews.

Key words : child memory, interviewer’s attitude, drawing activity, child temperament, supplementary interview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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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기억 면담 질문

· 개방형

방금 받은 치과 진료에 대해 기억나는 것을 모두 말해줄 수 있을까?

· 반개방형 질문

  (질문의 답에 해당되는 정보를 의료진이 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용어로 진료 시에 반복해서 

언급해 줌)

 - 의사 선생님이 얼굴에 쓰고 계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마스크)

 - 의사 선생님이 눈에 쓰고 계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안경)

 - 의사 선생님이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은 무슨 색이였나요? (흰색)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목에 무엇을 둘러주셨나요? (녹색수건)

 - 의사 선생님이 00이 손에 쥐어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거울)

 - 00이가 앉은 의자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위아래)

 - 간호사 선생님은 입은 옷은 무엇이었나요? (청색멜방바지)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입을 벌려 두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턱배게)

 - 진료 초반에 의사 선생님이 00 치아에 발랐줬던 것은 무슨 크림이여요? (핫크림)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치아에 바른 크림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파

란레이저/파란광선드라이)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치아에 나쁜 벌레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

을 발라주셨어요? (매니큐어)

 - 의사 선생님이 친구에게 씹어보라고 주신 고무 찰흙은 무슨 색이였나요? (분홍/핑크)

 - 의사 선생님이 벌레를 잡은 후 깨끗이 00이의 입안을 청소해 주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였

나요? (물총/분수기)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입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서 무엇으로 치아들을 닦아 주셨나요? 

(흰색솜)

 - 진료 후에 의사 선생님이 00에게 물로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치카치카)

· 선택형 질문 중 암시적 질문(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질문)

 - 의사 선생님이 00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했어요?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등과 배를 검진하기 위해서 청진기를 사용했어요?

 - 의사 선생님은 긴 머리를 풀고 계셨나요?

 - 의사 선생님이 00이가 열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이마에 손을 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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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발가락에 반창고를 붙여 주셨어요?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머리카락을 매만져 주셨어요?

 - 의사 선생님이 00이에게 먹는 약을 건네 주셨어요?

 - 의사 선생님이 진료 후 00이에게 칭찬을 하면서 사탕을 선물로 주셨어요?

 - 의사 선생님이 00이가 눈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00이의 눈도 살펴보셨어요?

 - 의사 선생님이 00이의 귀가 잘 들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00이의 귀도 확인하셨어요?

● 면담자 태도 조작을 확인하는 질문

1. 치과 진료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었는데, 선생님한테 이야기 하는 동

안 기분이 어땠어?

   (1. 매우 불편했다. 3. 그저 그랬다. 5 매우 편했다)

2. 00이가 선생님 질문에 응할 때 선생님이 미소를 많이 보여주셨어?

   (1. 전혀 아니다. 3. 보통. 5 매우 많이 보여주셨다)

3. 00이가 선생님 질문에 응할 때 선생님이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셨어?

   (1. 전혀 아니다. 3. 보통. 5 매우 많이 보여주셨다)


